
인공·인조피혁
천연피혁의 대체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세분하면 인공피혁, 인조피혁, 합성피혁이 있다. 그레이드

로 구분하면 인공피혁은 극세사를 원료로 한 부직포로 만들어지며, 인조피혁은 부직포 뿐아니라 직

포로 제조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분류되고, 합성피혁은 그외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P V C피혁을 포

함한다.

인공피혁

인공피혁은 천연피혁의 대체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천연피혁의 구조를 모델로 고도의 복합에 의해

제조된다. 천연피혁은 R a n d o m하고 정교한 3차원 교락구조체로써 콜라겐 섬유소(콜라겐섬유：

0 . 0 1 ~ 0 . 0 0 1 d의 초극세섬유)들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 구조는 교락구조가 거친 층(강상층)과 치밀한 층(은면층)의 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공피혁은 특수 초극세사를 이용하여 Needle Punching에 의해 파상으로 3차원적 교락구조로 만들

고 탄성과 통기성, 투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수 P o l y u r e t h a n e수지를 사용해 M i c r o - p o r o u s를 형성

시킨 것이다.

인공피혁은 S u e d e형, 은면형, Nubuck형이 있는데 그 구조체가 부직포상의 것만 인공피혁이라 칭한

다. 기타 직·편물을 구조체로 한 것은 인공 S u e d e조 또는 S u e d e조 직·편물이라 칭하여 엄밀히 인

공피혁과 구별한다.

인공피혁은 가벼우며 면적이 크고(Endless 가능) 형상이 일정하고 내부패성·내구성이 우수하고 취

급이 간편하며 Dry touch감을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흡습성과 보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극세사등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인공피혁 시장은 B u b b l e붕괴 후 국내 소비불황으로 9 2년

1만9 0 8 8㎡에 비해 9 3년 9.3% 감소한 1만7 2 9 4㎡ 생산에 그쳤다.

반면 수출주도형 판매전략과 해외 O E M생산 강화로 수출량은 9 2년 1만2 0 7㎡에서 22.7% 증가한 1만

2 5 2 9㎡의 실적을 보였다.

그 밖에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후발국가가 인공피혁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

본에 비해 원사 개발 및 U r e t h a n e수지 개발이 미진하여 아직 합성피혁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오롱, 대우 등의 대기업에서 극세사 타입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수요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인공피혁을 생산하고 있는 이태리의 경우, 일본과의 합작을 통한 반제품을 일부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활용하거나 직물을 이용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한

국등 아시아권과 다른 점은 기포의 중요도보다는 Coating 및 표면가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은 일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인조피혁 시장점유현황( 1 9 9 4 ) (단위 : %)

한올방적

1 5

경상방적

1 2

거평산업

1 0

제텍스

8

기타

2 0

한국물산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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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수 량 수 량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구 분

일본의 인공피혁 수요현황( 1 9 9 3 ) (단위 : ㎡, %)

용도별

생산량

총 계(연간생산량)

신발용

의류용

잡화용

8 , 6 5 1 , 0 0 0

1 , 9 9 3 , 0 0 0

6 , 6 5 0 , 0 0 0

1 7 , 2 9 4 , 0 0 0

▽8 . 8

▽1 . 3

▽1 2 . 0

▽9 . 3

3 8 . 3

2 0 . 5

9 . 5

2 2 . 7

5 . 3

8 . 4

▽4 . 0

1 . 9

5 , 6 2 1 , 0 0 0

1 , 9 6 1 , 0 0 0

4 , 9 4 7 , 0 0 0

1 2 , 5 2 9 , 0 0 0

1 4 , 2 7 2 , 0 0 0

3 , 9 5 4 , 0 0 0

1 1 , 5 9 7 , 0 0 0

2 9 , 8 2 3 , 0 0 0



인조피혁

9 4년 인조피혁 시장은 9 3년 월 7 0만~ 8 0만m 수준에 불과한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인조피혁 용도 중 신발산업이 9 3년 침체기를 벗어나 9 4년 소폭 증가한 때문으로 신발 제조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에도 불구하고, 그 원료인 인조피혁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9 4년8월 4 0만~ 4 5만m를 생산·판매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이 3 5 %에 달하고 있는 한국물산은 초극세

사를 이용한 제품도 시판중이다.

한올방적은 1 5 %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한국물산 다음가는 인조피혁 생산기업이고, 경상방적 1 2 % ,

거평산업 10%, 제텍스 8%, 기타 2 0 %의 시장점유 현황을 보였다.

한국물산은 9 4년1 1월 2개의 생산라인에 1개를 더 추가하였고, 한올방적은 합성피혁용 부직포인 니들

펀칭을 경북 군위에 1개 추가하였다. 경상방직도 2 5만m의 라인을 신설했다.

수출에 치중하고 있는 제텍스는 9 4년 월 3 0만m를 생산, 이중 7 0 %를 수출하였다.

또 전방산업은 2개 라인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수 위주 정책에서 9 4년 수출치중 정책으로 전

환하였다.

<’96 화학연감>


